
안전하고 깨끗한 
세상을 위한 
에너지 정보

1. �대한민국은 

에너지전환을 시작합니다.

2. �앞으로도 60년 이상,  

원전은 전력생산 역할을 계속 담당합니다.

3.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4. �깨끗하고 안전한 전기를 

만들어갑니다.

5. �소중한 에너지,  

잘 쓰는 것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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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정책자료는 최신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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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깨끗한 

세상을 위한 에너지 정보



1 대한민국은 
에너지전환을 시작합니다

에너지전환은    그 이상이다

에너지전환은 거대한 변화입니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분야에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전환은 왜 하는 것일까요?

첫째,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를 줄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합니다

둘째, 원전은 줄이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바꿔 나갑니다

셋째, 석탄 발전을 줄여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합니다

넷째, 분산전원을 통해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다섯째, 에너지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입니다

에너지전환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안정적인 전력 수급으로 에너지전환을 추진합니다

에너지전환은 ‘점진적인 속도’로 진행합니다

에너지전환에 따른 ‘국민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나아갑니다

‘국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에 충분히 귀 기울입니다

“세계적으로 원전발전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탈원전 때문에 석탄발전 늘리면서 오히려 미세먼지가 증가했다?”

“탈원전하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독일 슈피겔지조차 에너지전환 정책은 실패라고 보도했다?”

팩트체크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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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은 거대한 변화입니다

‘에너지전환’이라고 하면 탈화석연료, 탈원전 또는 친환경 에너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

지만,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정책은 에너지전환의 일부일 뿐입니다. 다

양한 발전원을 조합해서 최적의 에너지 공급 방법을 모색하고, 현재의 다소비 에너지 

구조를 효율화해서 에너지를 더 적게 쓰도록 하는 한편, 이에 관련된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 모두가 에너지전환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의 특징을 “3B”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Beyond Electricity” 전력

을 넘어 수송·열부분까지 확대합니다. “Beyond Energy-mix” 에너지 믹스 뿐만 아

니라 경제·사회 광범위한 영역까지 아우릅니다. “Beyond Short-term” 기술혁신과 

사회적 공감대, 나아가 가치충돌·조율 등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에너지전환은 사회·경제 전반에서 걸친 광범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에너지

전환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국가인 독일에서도 에너지전환을 뜻하는 ‘에네르기벤데

(Energiewende)’의 핵심가치를 3D(탈화석, 디지털화, 분권화)로 제시하면서 다각적인 정책

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탈탄소화
(Decarbonization)

디지털화
(Digitalization)

분산화
(Decentralization)

장기간의 변화 : 

Beyond short-term

전력 → 수송·열 : 

Beyond Electricity경제·사회를 포괄 : 

Beyond Energy-mix

우리나라도 다양한 분야에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되는 에너지전환은 발전방식, 소비구조 개선, 산업 육성의

세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깨끗하고 안전한 전기를 만들기 위해 석탄과 원전의 비중을 줄이되 재생에너지

와 천연가스의 발전량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 효율이 더 높은 1차 에너

지 활용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둘째,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서 에너지 소비량 자체를 줄여나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산업, 수송, 건물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

해 적은 에너지로도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도록 수요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정책이야말

로 에너지전환에서 놓쳐서는 안 될 분야입니다.

셋째, 산업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에너지효율산업 등 새로운 산업군을 미래

의 첨단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것입니다.

에너지전환은 탈원전(태양광) 그 이상입니다.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수소경제

▶�에너지효율 연관산업

▶�미래 원자력 산업

▶�재생에너지 확대

▶�원전과 석탄발전 축소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수립('19.8)

▶�3대 분야(산업·수송·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

2.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1. 전원믹스 

전환

3. 에너지 

신산업 육성

에너지전환은    그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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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에너지의 해외의존도는 90% 이상입니다. 석유 수입의 3/4를 중동에 의존하기 

때문에 중동 리스크에 취약하고, 핵연료는 100%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에 따라 에너지수입액은 물론, 국내 물가와 수출품의 원가도 크게 출렁이게 됩니다. 

특히 대규모 발전소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등 해외 수입 에너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갑작스런 에너지 쇼크에 대처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반면, 태

양광, 풍력은 ‘국산 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점차 늘려감으로써 에너

지 해외의존도를 낮춰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원전 밀집국가입니다. 일본에 비

해 원전 밀집도는 2배가 넘고, 원전 인근 인구수의 경우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원전 

주변 인구는 17만 명인데 비해, 고리 원전 주변 인구는 무려 380만 명이나 됩니다. 원

전 사고 확률이 비록 매우 낮지만, 요행을 바라면서 새로운 원전을 계속 짓고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원전은 줄이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바꿔 나갑니다

	1980	 1990	 2000	 2010	 2015

100

90

80

70

60

90년대 중반이후 

에너지 해외 

의존도는 90% 

이상

2018년 
원유 수입
비중(%)

73.6

11

8.5
3.7

3.3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미주

유럽

특히 중동 

RISK에 취약

출처: 석유수급통계정보

또한, 원전을 계속 운영하려면 사용후 핵연료를 관리·보관해야 할 ‘고준위방폐장’이 반

드시 필요합니다. 현재는 가동중인 원전 부지내 사용후 핵연료를 임시 저장중이지만 

임시 저장소 마저도 빠른 속도로 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답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전을 계속 늘려나가는 것은 ‘화

장실 없는 아파트’를 계속 건설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 자손들의 안전과 위

험에 대해 더 이상 나 몰라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전 정책의 변화, 나아가 에너지전환

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너지전환은 왜 하는 것일까요?

첫째,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를 줄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합니다

국토면적 10만km2 당 원전수

25.7기

11.5기
1.1기

한국 일본 미국

원전 밀집도는 일본의 2배 이상, 미국의 25배 이상

원전 30Km 인근 인구수

고리원전 인근 지역 인구수는 후쿠시마의 20배 이상

고리

후쿠시마
382 17만 명

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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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눈높이가 높아지고, 이를 반영하여 각종 의무가 

법제화되면서 원전, 석탄발전소를 지어도 좋다고 하는 지역은 더 이상 찾기 어렵습니다. 

특히 대규모 기저발전(원전, 석탄발전)의 특성상 지방 해변가에 위치하면서 대용량 변전소와 

송전선로도 함께 건설돼야 합니다. 그러나 밀양 송전선로 갈등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지역

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면서 발전소와 송전선로를 짓는 것은 매우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지 인근에서 송변전 설비 없이 비교적 작은 규모의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발

전소를 통해 에너지 수급을 해결할 수 있는 ‘분산형 전원’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셋째, 석탄 발전을 줄여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합니다 넷째, 분산전원을 통해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다섯째, 에너지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입니다

겨울철과 봄철에 집중되는 초미세먼지의 재앙은 우리 삶의 방식은 물론, 사회, 경제 

시스템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도 예외가 아닙

니다. 우리나라 석탄발전소의 상당수가 서해안에 집중해 있으면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의 10% 이상을 내뿜고 있기 때문입니다. 

30년 이상된 노후석탄발전소에 대해 봄철에 일시적으로 가동중지하고 고농도 미세먼

지 경보가 있는 날에는 석탄발전소 가동률을 낮추는 정책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하지

만, 근본적 처방은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와 같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에 있습니다.

국내 석탄발전소 위치 및 숫자

인천(6)

동해(4)

삼척(2)

고성(6)

하동(8)

여수(4)

당진(10)

태안(10)

보령(10)

서해안에 

석탄발전소 

36개 집중

세계 각국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파리협정을 체결했고, 2021년부터 

신기후 체제가 출범될 예정입니다. 파리협정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이

전 대비 2℃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를 위해서는 참여 국가들

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이 핵심 과제입니다.

특히 온실가스의 2/3 이상이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되는 만큼, 에너지정책 변화를 통

한 기후변화 대응이 매우 중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는 재생에너지의 투

자와 보급을 크게 확대중에 있습니다. 이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국제에너지기구(IEA)도 

2040년 세계 전력 수요의 41.4%를 재생에너지가 공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배출원 통계

발전연료별 미세먼지 배출 비중

중유발전 4.0%

LNG발전 2.7%

석탄발전
93.3%

국내 미세먼지 배출 원인

수송(비도로)

16%

수송(도로)

13%

발전

12%

생활

15%

농촌

3%

출처: 국가기후환경회의

산업

41%

전세계 신규설비 투자비중(’17,%)

66.7

29.5

3.8

재생에너지

2,980억불

화석연료

원자력

1,320억불

170억불

전세계 원별 발전비중 전망(%)

2000	 2017	 2030	 2040

16.8%

18.3%

38.9% 38.4%

24.5%

10.3%

35.9%

29.9%
25.6%

9.2%

41.4%

9.7%

 석탄      원자력      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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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 세계적 흐름 파악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동안 원전은 높은 기술력과 값비싼 건설비용 탓에 OECD 국가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 클럽인 OECD 국가들의 원전 운영추이를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OECD 국가들이 가동중인 원전 갯수는 1995년을 기점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1995년보다 원전이 42개 줄었습니다. 다만, OECD 국가들의 원전 감축 속

도보다 중국,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원전을 확대하는 속도가 다소 빨라, 전 세계 원전 숫

자는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둘째, 원전 발전비중 역시 1995년을 기점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1995년 대비 2016년 원전의 발전비중의 경우, OECD는 약 6%p 떨어졌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7%p 상승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에너지정책은 선진국의 흐름에 맞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팩트체크 1

“세계적으로 원전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가짜뉴스

우선, 2017년부터 석탄발전의 미세먼지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국 석탄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초미세먼지는 2016년에 약 3.1만톤이었지만, 2017년에

는 2.7만톤, 2018년에는 2.2천톤이 되어 2016년 대비 25.5% 감소했습니다.

팩트체크 2

“�탈원전 때문에 석탄발전 늘리면서 오히려 

미세먼지가 증가했다?”
가짜뉴스

둘째, 2017년부터 신규 석탄발전소 인허가는 없습니다.
아울러 30년 이상된 노후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쇄 및 봄철 셧다운, 석탄발전에 대한 대대

적인 환경설비 투자, 고농도 미세먼지 경보시 석탄발전 출력제한 등 미세먼지 감축을 위

한 다각적인 조치들을 취한 결과,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셋째,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미세먼지는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정부는 2017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2030년에 석탄과 원전 

발전비중이 줄어드는 만큼,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게 되면 2030년에는 지금보다 미세먼지

가 60% 이상 줄어들 전망입니다.

최근 3년간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26,952톤

2017년

22,869톤

2018년

30,679톤

2016년

석탄

43.1% 36.1%

'17년 '30년(8차계획)

원전

26.8%

'17년

23.9%

'30년(8차계획)

신재생

5.6%

'17년

20.0%

'30년(8차계획)

미세먼지

3.4 만톤

'17년

1.3 만톤

'30년(8차계획)

OECD 에너지원별 발전용량 비중

2000	 2017

17%

23%

39% 28%

27%

18%

 석탄      원자력      재생에너지■ 원전 운영     ■ 건설     ■ 영구정지

OECD 원전 기수

400

300

200

100

0

기수

'90 '95 '00 '05 '10 '15 '16 '17 '18

345 354 351 350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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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석탄발전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올바른 길입니다.

또한, 2019년 8월에 마련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통해 산업, 수송, 가정 등 부문별 에

너지소비 감축도 적극 추진합니다. 향후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더욱 과감한 석

탄발전 감축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때문에 원전을 다시 짓자는 주장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단견입니다.

비록,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서 원전이 제시될 수는 있지만,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여전

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사고, 경주·포항 지진 이후,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기준 강화로 원전의 경제성 또한, 지속

적으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전의 안전성, 지역수용성, 환경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

리나라는 원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한 것이고, 많은 선진국들의 공통된 결론이기

도 합니다.

팩트체크 3

“�탈원전하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가짜뉴스

독일의 유명 시사주간지 슈

피켈은 2019년 5.3일 ‘녹

색정전’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개제하였습니다. 

우선, 독일의 에너지전환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이유로 독일

의 탈석탄 결정이 늦어진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에너지효율을 높여야 하고, 시민이 동참

해야 에너지전환에 성공할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결국, 수피겔은 독일의 에너지전환 노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더 적극

적인 정책추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 4

“�독일 슈피겔지조차 에너지전환 정책은 

실패라고 보도했다?” 가짜뉴스

녹색 정전(Gruener Blackout)

독일 에너지전환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이유와 독일 에너지전환 성공을 위한 제언 

Frank Dohmen, Alexander Jung, 
Stfan Schultz, Gerald Traufetter

2019년 5월 3일

독일이 원전을 대체할 에너지원을 확보하지 못해 전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독일은 오히려 전력 수출국가입니다. 

우선, 슈피겔지 기사에서 위와 같은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독일 전기요

금의 경우, 재생에너지 경제성 확보에 따른 FIT 보조금 축소, 경매제도 도입, 효율향상 정

책 등으로 인해 2013년 이후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은 대체에너지원을 확보하지 못해 전력이 부족하다”
가짜뉴스

“독일 탈원전 정책은 전기요금 상승으로 실패했다”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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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은 ‘점진적인 속도’로 진행합니다

일각에서는 석탄과 원전을 줄이면 에너지 수급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냐는 걱

정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원전 5기와 석탄발전소 7기를 건설중에 있고, 2024년

경에는 모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 결과 2022년에는 전력 설비예비율이 31%를 넘고, 2026년까지는 추가적인 발전

소를 짓지 않더라도 전력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선진

국형 에너지 저소비 구조가 정착되고 에너지효율이 점차 개선되면 에너지 소비량이 

줄어들 소지가 매우 높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전환은 원전과 석탄을 당장 끄고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원전은 수명까지 최대한 쓰고자 합니다. 원전을 완전히 폐쇄하는 것은 2083년에 가

서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주변국들에 비해 속도

가 느린 편입니다. 

독일은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할 계획이고, 2038년까지는 석탄발전소를 완

전히 폐쇄하겠다는 정책을 밝히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2035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50%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미국은 재생에너지와 가스 발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신규 원전 4기 중 2기는 경제성 문제로 건설을 중단했습니다. 

한편, 재생에너지의 경우는 발전비중을 매년 1%p씩 늘리자는 것입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20%인데, 독일은 65%, 

일본은 22~24%, 프랑스는 4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전환은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전환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바탕으로 에너지전환을 추진합니다

연도별 설비예비율 실적 및 전망

출처 : 8차 전력수급계획(’17년) 및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19년)

’11 ’16 ’18 ’22 ’31

7.5%

17.6%

26.7%

22%

29.9%

22.2%

적정예비율(22%) : 최대 전력수요 발생 시점에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한 예비전력설비의 비율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전망

	 2010	 2017	 2030

33.6%

16.5%

15.6%

7.6%

65%

40%

23%

20%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1.7%

9.7%
13.9%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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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에 따른 ‘국민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나아갑니다 ‘국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에 충분히 귀 기울입니다

2024년까지 원전과 석탄발전소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국민께 당장의 큰 부담이 발

생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천연가스 중심으로 전원믹스가 

바뀌게 되면 한전의 전력구입비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전력구입비는 2017년 대비 약 

10.9%의 인상요인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연간 1%p인 

셈입니다.

하지만, 전원믹스 변화 없이 원전과 석탄발전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한다면, 2030

년에 10.9%보다 더 적은 비용이 발생할까요? 국내외 전문가들 견해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입니다.

원전과 석탄발전소 운영에 드는 안전·환경 비용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반면, 태양

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은 점점 하락하고 있어 앞으로는 원전이나 석탄보다 

더 경제적인 에너지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전환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마련되어 

추진중입니다. 특히, 건설중인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국민이 직

접 참여하는 공론화를 거쳤고, 그 결과 계속 건설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공론화 과정에서 보여준 ‘과반수가 넘는 원전축소 의견’을 고려하여 국무회의

에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심의·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마련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또한, 총 43회에 걸친 전문가 의견수렴, 국회 상

임위 보고 2회,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그 과정마다 각계의 의견을 담아내고자 노력하

였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전환을 구체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국민 여론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주요 결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59.5%

중단

40.5%

원자력발전 정책방향

원전축소 원전유지

53.2%

35.5%

9.7%

원전확대

원전축소
건설재개

국내 균등화 발전단가 전망

2017년

120

(원/kWh)

50
2028년

118.65

65.71 72.41

70.45

* 균등화 발전단가 : 발전설비 수명기간 평균 발전단가

태양광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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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앞으로도 60년 이상,  
원전은 전력생산 역할을 계속 담당합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당분간 늘어납니다

탈원전은 지금 당장 원전을 정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운영중인 원전은 설계수명까지 최대한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안전 최우선’으로 원전을 운영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60년 이상 원전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원자력의 미래 신산업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에너지업계는 새로운 변화에 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원전 해체와 방사선 분야 산업을 육성합니다

“탈원전 때문에 원전 이용률이 감소하였다?”

“탈원전으로 원전 전공자가 줄어들어 원전 생태계가 붕괴된다?”

“탈원전 국가에서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다?”

“탈원전이 오히려 원전 안전을 위협한다(탈원전의 역설)?”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취소는 법적 근거 없이 추진했다?”

팩트체크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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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또는 에너지전환이라고 할 때 지금 당장 24기의 원전을 정지하고 폐기하는 것

으로 자칫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9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신고리 4호기를 포함해 총 24기, 약 

24GW의 원전설비가 정상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2017년 영구정지를 선

언한 고리 1호기와 2018년 6월 조기폐쇄가 결정되어 가동 중단된 월성 1호기는 제외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4기의 신규 원전을 짓고 있습니다. 

신한울 1, 2호기가 2020년 9월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중이고, 공론화를 거쳐 건

설이 재개된 신고리 5, 6호기도 2024년 6월까지 준공을 위해 공사가 한창입니다. 

다만, 건설 계획중이었던 신규 원전 6기(신한울 3·4호기, 삼척·영덕의 신규원전 4기)는 더 이

상 건설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경제성, 사용후핵연료, 안전성, 세계적 추세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 금년 6월 정부는 삼척시와 한수원의 신청에 따라 원전 예정구역 지정을 철

회하였고, 강원도와 삼척시는 해당 부지를 수소생산 거점기지로 적극 개발한다는 계

획입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당분간 늘어납니다

탈원전은 지금 당장 원전을 정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전 설계수명은 평균 30~40년이나, 신형 APR-1400은 60년입니다. 설계수명 기간 

동안 안전하게 운영한 후 설계수명이 끝나는 대로 폐쇄할 예정입니다. 국민안전이 최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원전이 지금보다 2기 많은 26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24기에 설계 수명이 도달하는 2기(고리 2·3호기)를 폐쇄하더라도 신규원전 4기가 

2024년까지 완공되기 때문입니다. 이후 추가적인 원전 폐쇄에도 불구하고, 2030년에 

원전 18기가 여전히 가동되고 이때 원전의 발전비중은 약 24%를 담당할 전망입니다. 

에너지전환은 부작용을 최소화해가며 향후 60년 이상에 걸쳐 서서히 추진해나갈 계

획입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당분간 증가, 24년까지

신규원전 4기 추가준공

원전은 설계수명까지 최대한 가동합니다

연도별 원전 운영 전망 (기수, 현재기준)

2024	 2029	 2038	 2051	2054	 2075	 2083

26

18

14

7 6 5

30

25

20

15

10

5

0

(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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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비롯해 2016년 경주 지진 등을 계기로 우

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과 함께 원전 안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안전 최우선’으로 원전을 운영합니다

프랑스, 독일, 일본 원전·전력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원전 운영사인 전력공사(EDF)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원전으로 명성이 높은 독일 에온(EON)社는 재생에너지기업 이노기(Innogy)社의 지

분을 인수하는데 15억 유로(약 2조원)을 투자했습니다. 일본의 도쿄전력도 최근 7GW 규

모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 계획을 밝히는 등 사업 다각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에너지 기업 또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국영 정유회사인 스타토일(Statoil)社는 사명을 아예 에퀴노르(Equinor)社로 바

꾸고 세계 최초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덴마크의 국영 석유·

가스회사인 동(Dong)社도 사명을 오르스테드(Ørsted)로 바꾸면서 석유·가스 부문을 매

각하고 세계적인 풍력발전사로 변신하였습니다. 

원자력의 미래 신산업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에너지업계는 새로운 변화에 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60년 이상 원전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원전해체 세계 시장규모 전망

~'30년

123조 원

'31년~'50년

204조 원

'51년~

222조 원

국내 방사선 분야 시장 현황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4.8조 원

16.3조 원 16.7조 원 16.4조 원
17.1조 원

연평균 3.8% 성장중

모든 원전에 대해 대규모 지진 발생시 원전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핵심설비에 대해

서는 규모 7.0 수준의 내진 성능을 보강하였습니다. 특히, 지진, 쓰나미 등이 발생하여 원전 외부

에서 전원이 차단될 경우에도 원전 설비가 정상 작동되도록 비상 디젤발전기, 자연순환 냉각수 

보충장치 등 다양한 안전설비를 보강하였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안전대책을 마련합니다

최근 한빛1호기에서 근무자 조작 미숙으로 열출력이 급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모든 원전에 대해 주제어실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 원자로 운전 절차서 개선 등 

인적 오류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적 사고 요인도 철저히 예방합니다

2016년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라 중대사고를 포함해 원전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종합 관리하는 ‘사고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에 철저히 대비합니다

지난 2016년, 한빛2호기의 정기검사 과정에서 격납건물 내부철판 부식 등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정부부터 모든 원전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보수를 실시하여 원전 구조물

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로 인한 결함은 완벽히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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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해체와 방사선 분야 산업을 육성합니다

원전 건설·운영만으로 원전산업을 지탱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의 신규 발전설비에 대한 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재생에너지가 73%인 반면, 원

전은 4% 남짓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원전 해체와 방사선 분야는 원자력의 새로운 미래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세계 원전 해체 시장규모는 2030년까지 123조원, 이후 2050년에는 200조원을 넘

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사선기술 응용 분야의 경우 국내 시장만 하더

라도 지난 2016년 17조원 규모에서 연평균 5.8%씩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원전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선 2035년까지 세계 원전 해체시장 점유율 10%(5위)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 해체

연구소 설립, 전문기업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관련 대책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26년까지 원자력기금의 R&D 규모와 투자를 원전해체, 방사선 등 신규 유망

분야 중심으로 확대하고 에너지전환펀드 등 원전 중소기업의 사업전환과 다각화도 지

원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원전이용률을 보면 대략 두 번에 걸쳐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팩트체크 1

“탈원전 때문에 원전 이용률이 감소하였다?”

가짜뉴스

첫째는 2011년 90.7%에서 2012년 82.3%, 2013년 75.5%로 하락한 것입니다.

이 기간동안 원전이용률이 하락한 이유는 원전 납품비리가 발생해 관련 부품에 대한 전

수점검 및 후속조치가 필요했던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둘째는 2016년 79.7%에서 2017년 71.2%, 2018년 65.9%로 하락한 사례입니다.

이는 2016년 한빛 2호기 정기 점검중 과거 부실공사로 인한 격납건물 내부철판 부식 등

의 결함이 발견되었고, 이에 따라 모든 원전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및 보수공사 실시 등, 

안전 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사례 모두 에너지전환정책과는 무관한 사안

입니다.

마지막으로 탈원전 때문에 정부가 원전이용률을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

닙니다. 원전이용률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전 정비와 가동은 법령

상의 기술기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 등 원자력안전법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

는 사항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이용률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2018

90.7%
82.3%

75.5%

79.7%
71.2%

65.9%

원전해체 산업 전략(‘19.4 발표)

원전해체 연구소

전문인력 양성

지역경제활성화

상용화 기술개발

중소기업지원

초기시장 및 
인프라 구축

원전해체 
전문기업 육성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비전

'35년 세계시장 점유율 
10%(5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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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전공자가 감소해 원전 생태계가 붕괴한다는 주장은 지나친 과장입니다.

첫째, 대학별 공시자료에 따르면 원전 관련 학과의 입학 경쟁률은 (’17) 8.4:1 → (’18) 

8.0:1 → (’19) 7.2:1 로서 꾸준히 유지되고 있어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둘째, 원전산업 인력 중 원자력 전공자 비중은 7.2%입니다. 원전 전공인력 보다는 기계, 

전기·전자 인력이 오히려 더 많고, 그 밖에 건축, 화학, 금속,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전공

한 인력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 2

“�탈원전으로 원전 전공자가 줄어들어 원전 

생태계가 붕괴된다?”
가짜뉴스

셋째, ‘탈원전 탓에 원자력 인력들의 해외 이직이 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원전 공기업별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원전 3개 공기업에서 해외로 이직한 인

원은 총 14명인데, 모두 아랍에미리트(UAE)로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UAE는 2009년 이

후 우리나라와 건설·운영·투자·정비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협력 국가입니다. 따라

서 UAE로의 인력진출을 마치 ‘경쟁국으로의 인력유출’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해

석입니다.

에너지전환과 원전수출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원전 감축을 결정한 국가도 적극적으로 원전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프랑스, 일본이 자국의 원전 건설을 축소하면서 수출은 늘리고 있는 국가입니다. 

신규 원전을 도입하는 국가들도 엄격한 기준으로 원전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신규 원전 도입국은 원전의 경제성, 안전성, 경제협력 등 국익에 대한 기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전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도입국은 원전수출국의 국내 사정보다 자신들의 선

정 기준을 만족하는 원전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한편, 탈원전 때문에 600조원의 세계 원전 건설시장 놓친다는 주장도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규 계획된 원전 가운데, 미국·중국·러시아 등 원전기술 보유국에서 계

획중인 원전과 이미 사업자를 선정한 원전 등을 제외하면 우리가 실제 접근 가능한 원전

은 9기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도입절차를 추진 중인 국가를 중심으로 수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원전 도입계획을 구상하는 국가에도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주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 3

“�탈원전 국가에서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다?”
가짜뉴스

주요국의 자국내 원전건설 중단·감축정책 이후 수출실적

수출 국가 자국 내 상황
해당시점 이후 수출 현황

수주

미국
▶ 스리마일 사고(’79) 후 국내건설 중단
▶ ‘08년부터 신규건설 재개

▶ �14기 

대만, 중국, 터키, 인도

프랑스 ▶ 원전 축소(77→50%, ~’35) 입법(’15)
▶ �6기 

인도

일본
▶ 후쿠시마(’11) 후 원전 제로 선언
▶ ’15.8월 일부 재가동 시작

▶ �9기 

영국, 터키

원전생태계 및 학문  
붕괴는 지나친 왜곡

원자력전공자의 산업내 비중은 7%

→ ‘전공자 이탈로 원전 생태계 붕괴’는 과장

원자력 종사자 

전공 구성비
기계 24.2% 전기·전자 21.3%

원자력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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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4

“�탈원전이 오히려 원전 안전을 위협한다 

(탈원전의 역설)?”

가짜뉴스

‘원전을 짓지 않으면 원전 안전이 무너진다’는 주장인데, 근거 없는 왜곡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사례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32년(‘80~’12), 영국

은 30년(’87~’17), 프랑스는 16년(’91~’07) 동안 원전 건설 허가를 내주지 않았었습니다. 그

러나 이러한 공백 기간 동안 방사능 누출 등의 원전 사고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원전 안전투자 확대, 핵심인력 관리, 부품 등 공급망 관리 개선 등 원전의 안전운

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 5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가짜뉴스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제적 관점에서 내린 합리적 결정

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보자면, 월성 1호기는 가동할수록 적자가 누적되어 온 원전이기 때

문입니다. 실제 월성 1호기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연평균 1,063억원 적

자를 기록해 왔습니다.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 다음으로 노후화된 원전으로서 여타 원전에 비해 지진 등 외부 

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보니 발전정지가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중수로형 원전이라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이 많아 발전원가가 높은 것도 경제성이 떨어지는 요인입니다. 

모든 절차마다 법에 근거해 정당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정부는 헌법 제88조,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취소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주요 골자로 하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후,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수립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에너지전환로드맵 

결과를 반영하여 월성 1호기와 신규원전 6기를 발전설비계획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 에너지전환로드맵 및 제8

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이행협조를 요청하였고, 한국수력원자력은 2018년 6월 이사회

를 거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4기 건설계획을 취소하였습니다. 

팩트체크 6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취소는 

법적 근거 없이 추진했다?” 가짜뉴스

1. 에너지전환 로드맵 
(‘17.10.24)

국무회의(‘17.10.24) 심의ㆍ의결

→ 정부정책으로 확정

2.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17.12.27)

신규원전/월성 1호기 

발전설비계획에서 제외

3. 정부 → 한수원 협조요청 
(‘17.10.24, ’18.2.20)

에너지전환로드맵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협조요청 

4. 한수원 이사회 
(‘18.6.15)

신규원전 4기 건설계획 취소 및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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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후발주자에 가깝습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해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3020은 합리적 목표로서 충분히 달성 가능합니다

환경과 안전을 우선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산지 태양광 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막습니다

태양광 폐모듈은 방치하지 않고 최대한 재활용·처리하겠습니다

태양광 산사태 및 화재를 철저히 예방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비리를 근절하겠습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가격보다 효율·품질로 경쟁하는 시장으로 바꿉니다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만들어 산업성장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기술개발과 지역생태계 조성으로 산업경쟁력을 보강합니다 

미래 수소에너지를 선점하겠습니다

미래 수소경제 주도권을 위해 선진국들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소경제, 충분히 승산 있습니다

우리가 강점을 지닌 수소차와 연료전지의 세계 1위가 목표입니다

수소경제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사량이 적고 바람의 질이 나빠 재생에너지에 부적합하다?”

“�태양광은 빛반사, 전자파, 중금속 등 환경오염 주범이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외국기업 배만 채운다?”

팩트체크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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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7.6%으로써 재생에너지 선진국인 독일

의 33.6%, 프랑스 16.5%와 큰 격차가 있습니다. 특히, 25%를 기록한 중국에는 1/3

에도 못 미치고, 일본의 15.6%에도 절반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2017년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중 폐기물·바이오가 67.2%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

하는 반면, 태양광은 15.1%, 풍력은 4.7%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후발주자에 가깝습니다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이행하여 세계 흐름에 맞춰갑니다

우선 2030년까지 14가구 중 1가구 꼴로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을 대폭 확대 보급하고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한국형 FIT제도를 바탕으로 소규모 사업자의 참여도 늘려나갈 계획입니

다. 또한 농지규제 완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을 추진해 영농형 태양광 등 농가 태양광도 활성화 

하겠습니다.

외지인·사업자 중심에서 지역주민, 일반국민의 참여를 대폭 확대합니다.

* �한국형 FIT (Feed In Tariff : 발전차액보전제도) : 협동조합·농민(100kW미만) 또는 개인사업자(30kW 

미만)의 태양광이 발전한 전기를 6개 발전공기업이 일정 가격에 향후 20년간 의무 구매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 주는 제도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를 거친 유휴부지를 

재생에너지 사업자에 공급하게 되면 난개발 방지는 물론,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지자체와 공유

할 수 있는 윈-윈 모델이 될 것입니다.

대규모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해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높여갑니다.

폐기물과 같은 연소형 발전설비는 더 이상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2030년 재생

에너지 발전은 태양광 35%, 풍력 32%, 바이오·폐기물 30%로 크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신규 발전설비(48.7GW)중 97%를 태양광과 풍력으로 채우면…

태양광 풍력

2017년

2030년

15.1% 4.7%

57% 28%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태양광, 풍력 등 청청설비로 확충합니다.

* 한국의 경우 비재생폐기물 발전비중 : 4.1% 
(출처) IEA, World Energy Balance 2018

주요국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33.6%

독일

25%

중국 영국

29.7%

프랑스

16.5%

미국

17%

일본

15.6%

한국

7.6%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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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20%목표 달성 가능하나? 속도가 빠르지 않나?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환경과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20% 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합니다.

우선 국내 태양광과 풍력의 설치 잠재량은 2030년 보급 목표에 비해 각각 3배, 2.4배

가 되어 충분합니다. 그리고 2030년 재생에너지 20%는 유럽 선진국은 물론 중국의 

목표보다도 낮으며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만한 변화속도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3020 이행계획 발표 이후 반기별 보급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목표를 크게 초

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패널 가격도 지속 하락하여 재생에너지의 경제성

도 개선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목표달성 전망도 밝다고 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3020은 합리적 목표로서 충분히 달성 가능합니다

팩트체크 1

우리나라 일사량은 태양광 1위 중국과 같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연평균 일사량은 태양광 설치 세계 3위 일본, 4위 독일보다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사량이 적고 바람의 질이 

나빠 재생에너지에 부적합하다?”

* �일조량은 지구를 향한 태양빛 전체인 반면, 일사량은 구름, 안개 등 장애물을 거쳐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빛의 양

가짜뉴스

우리나라는 풍력 보급목표의 2배 이상의 풍력잠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설치 
잠재량은 충분

국내 재생에너지 입지잠재량

(15% 효율 가정)

태양광

2030년 

목표

36.5GW

112.9GW

입지 

잠재량

풍력

17.7GW

39.0GW

2030년 

목표

입지 

잠재량

재생에너지 목표는 
선진국과 비교해 합리적

국가별 재생에너지

발전 현황 및 목표

출처 :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2019.2월)

독일

65%

33.6%

프랑스

40%

16.5%

중국

35%

26.4%

일본

23%

15.6%

한국

20%

7.6%

'17년 현황

'30년 목표

출처: pvinsights.com('19.2월 기준)

태양광 패널 
가격도 하락중

'08년 '10년 '12년 '18년

3.82

1.7

0.66

0.22

패널 ＄/Watt

■ 연평균 일사량 (kwh/m2)

■ 태양광 설치규모(2017년, GW)

국가별 일사량 비교

독일

1,056
42.5
4위

일본

1,355

49.5
3위

중국

1,457

130.1
1위

한국

1,459

5.9
10위

* 출처 : IEA, TRENDS 2018 in photovoltaic application

출처: 에너지기술연구원, 2017

풍력보급목표 풍력잠재량

17.7GW
육상풍력 
잠재량

17GW

해상풍력 
잠재량

22GW 전체 풍력잠재량

39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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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안전을 우선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로 재생에너지가 각광받는 이면에는 산림훼손과 같은 환경파괴, 산사태 

및 ESS 화재와 같은 안전문제에 관한 우려도 있는 만큼, 환경과의 조화, 국민안전 최

우선 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재생에너지를 차근차근 늘려가겠습니다.

태양광 개발을 위한 지목변경을 금지하고, 경사도 15도(당초는 25도)가 넘으면 불허가되며, 산

지 태양광에 대한 인센티브도 줄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 1분기 산지태양광 허가건수와 면적은 전년 대

비 1/10 이하로 크게 줄었습니다.

산지 태양광 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막습니다

정부는 충북 진천에 2021년까지 태양광 재활용센터를 완공하여 폐모듈을 수거해 재활용 한

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태양광 모듈 생산자가 일정량을 책임지고 재활용하도록 하는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태양광 폐모듈은 방치하지 않고 최대한 재활용·처리하겠습니다

2018년 산지태양광 사고는 5건으로 전체 산지태양광 약 5천여개소의 0.1%에 불과하지만 

태풍, 집중 호우 등에 대비한 사전점검은 매우 중요합니다.  2019년 상반기 20kW이하 설비 2,540

건 사용기간 10년이 도래한 1MW 미만 산지태양광 140여건 등에 대한 점검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화재의 경우, ESS 자체 결함이 아니라 운영

환경 관리 미흡, 설치 부주의, 배터리 보호 시스템 미흡 등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ESS 제조·설

치·운영 단계별로 인증·표준제정, 설치기준 마련, 점검 강화 등의 종합적인 안전조치를 마련해 시

행중입니다.

태양광 산사태 및 화재를 철저히 예방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투자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 상담 요원을 배치하여 ‘허위·과장 피해신고 센터’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착 및 비리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청, 감사원 등에 수사 감

사를 의뢰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편법 개발 및 운영을 막기 위해 건축물 준공 1년 후 발전사업 추진시에만 우대가중치를 부여하도록 

자격요건과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지원금 낭비를 예방합니다. 부실시공 등 부당이득 문제에 대해서도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한편 시공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 비리를 근절하겠습니다

“�태양광은 빛반사, 전자파, 중금속 등 

환경오염 주범이다?”

팩트체크 2

가짜뉴스

가시광선 반사율 비교

강화유리 태양광 모듈

7.48%

6.04%

전자파 방출량 비교

전자렌지 태양광 인버터

29.21mG

7.6mG

하나. 태양광 패널의 빛 반사는 유리보다 적습니다

둘. 태양광 패널의 전자파는 전자렌지보다 낮습니다

셋. 국내 태양광 패널에는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은 없습니다

넷. �저수지 녹조도 수상태양광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
니다. 또한, 수상태양광은 수질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
니다(환경정책연구원, 합천댐 대상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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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2019년 4월에 마련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바탕으로 태양광, 

풍력 확대를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혁신의 기회로 활용하여 산업경쟁력 확보는 물

론, 세계시장 진출에 힘쓰고 있습니다. 

서남해 해상풍력을 지자체 주도 계획입지로 추진하고, 태양광의 경우 도심건물과 농촌태양

광 설치를 확산하는 한편, 계통연결에 대한 병목 해소와 재생에너지 전용 송변전설비에 대한 선제적 

투자도 늘려갈 예정입니다.

또한, RE 100 제도를 마련하여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소비와 투자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만들어 산업성장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탄소인증제’를 도입해 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운송·설치·폐기 등 전주기에 걸쳐 탄소

배출량이 적은 설비에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우대할 방침입니다.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도’

도 신설할 계획인데, 효율이 1% 증가하면 필요한 토지 면적은 4~6% 감소하기 때문에, 고효율 제품 

중심으로 시장 전환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고효율 건물형 태양광패널(BAPV)을 개발하여 공공부문 건축물에 우선 설치·보급하는 등 건

물 외장재 태양광패널 시장 확대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가격보다 효율·품질로 경쟁하는 시장으로 바꿉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외국기업 

배만 채운다?”

팩트체크 3

가짜뉴스

국내 태양광 발전사업중 국산 태양광 모듈 사용비중은 최근에 지속 증가하여 약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내 태양광 산업은 글로벌 기술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의 2/3는 수출을 통해 거

두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20년 늦었지만, 국산 풍력 비중도 빨리 늘고 있습니다. 

국산 풍력비중은 누적기준으로 2010년 5.7%에서 2018년 51%로 약 9배 증가했습니

다. 특히 최근 8년간 설치한 풍력의 70% 이상은 국산 풍력설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산-중국산 태양광 부품의 기술 격차와 국내 태양광 산업 규모

태양광 효율 2017년 태양광 산업규모

한국 중국 국내 수출

셀 22~23%
20~22%

모듈 20~21%
17~19%

1.9조 원

전체 규모 총 5.6조 원

3.7조 원

국산 태양광 점유율(%)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72.0

73.5
72.5

78.9

* RPS 대상 태양광 모듈 기준(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민간주도로 R&D 로드맵을 수립

해 2022년까지 핵심기술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태양광은 기술적 한계효율 23% 

달성, 10% 이상 단가 절감 등 고성능·고효

율 상용화 기술을, 풍력은 블레이드를 비롯

한 4대 핵심부품의 국산화와 서비스 핵심

기술 등을 앞당겨 개발할 계획입니다.

대형 프로젝트가 예정된 지역에는 연구·실

증 인프라 구축과 인력양성 지원 등 혁신 

인프라를 보강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생

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 지역생태계 조성으로 산업경쟁력을 보강합니다

충북권

동해권

경남권

태양광

태양광

태양광

해상풍력

부유식 해상풍력

해상풍력

해상풍력

전북권

전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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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는 재생에너지와 함께 친환경 미래 에너지원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소는 자연 상태에서 산소 및 탄소와 결합된 형태로 무한하게 존재하고, 분해시에는 

유해물질 배출 없이 물로 재순환되는 친환경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소

는 저장과 운반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재생에너지 전력망의 한계를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50년 글로벌 수소 산업은 연 2.5조달러의 부가가치와 누적 3,000만개의 신규 일

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각국의 수소경제 육성 움직임

자동차 분야 ZEV(Zero Emission Vehicle) 제도로 약 5,000여대의 수소전기차 

초기시장을 형성
미국

2020년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수소사회 진입” 선포 예정일본

‘�중국제조 2025’(’15)에서 신에너지 자동차를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고, 국제 

연료전지차 대회를 통해 ‘수소 이니셔티브’를 선언(’17)
중국

수소 로드맵을 수립(’18.8)하여 수소의 수출 자원화를 도모호주

미래 수소에너지를 선점하겠습니다 

미래 수소경제 주도권을 위해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토대로 수소경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소차, 연료전지 등 수소 활용분야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고, 수소 공급측

면에서도 부생수소와 같은 수소생산 산업기반 및 촘촘한 LNG 공급망을 갖추고 있습

니다.

대한민국의 수소경제, 충분히 승산 있습니다

수소차와 전기자동차는 보완 관계

수소차

주행거리가 길다

충전 시간이 짧다

장거리 이동 위주인 버스, 트럭 등 상용차에 적합

전기차

충전소 구축이 쉽다

연료비와 인프라 비용이 저렴하다

도심 주행용 승용차 시장에 적합

수소전기차, ‘달리는 공기청정기’

수소 + 산소

미세먼지

청정공기

공기흡입구

공기(산소)

분당 최대 5,000L 공기 흡입

(성인 1인당 7L 흡입 가정)
▶ 7백명 이상 마시는 공기 정화

서울시 등록차량 100% 수소차 전환 ▶ 연간 1,500만명 마시는 공기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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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누적 생산량을 2018년 2,000대에서 2040년 620만대를 목표로 수소승용차

는 물론 수소택시, 수소버스, 수소트럭 등도 적극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2년까

지는 막전극접합체 등 수소차 핵심부품의 국산화율 100%도 달성하겠습니다. 

수소차 확산의 핵심기반인 수소충전소의 경우, 2019년 9월 문을 연 ‘국회 수소충전

소’를 비롯해서 2040년까지 1,200개를 확충하겠습니다. 

수소차

0.2
(내수 0.09)

8.1
(내수 6.7)

620
(내수 290)

2018년 2022년 2040년 2018년 2022년 2040년

수소 충전소

14

310

1,200

단위 : 개소

우리가 강점을 지닌 수소차와 연료전지 부문 세계 1위가 목표입니다

수소가격
단위 : 원/kg

수소공급

526

2018년 2022년 2030년 2040년

8,000
내외 6,000

4,000 3,000

2018년 2022년 2030년 2040년

13
47

194

단위 : 만 톤

연료전지는 2040년까지 국내 8GW를 포함해 총 15GW를 목표로 연료전지 전용 

LNG 요금제와 REC 가중치 등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2년까지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MW급 수전해 기술을 확보하여 그린수소 생산기반

을 마련하겠습니다. 부생수소 및 그린수소 생산, 해외 수입 등 대량 공급체계를 갖춤으

로써 1kg당 수소공급가격을 현재 8천원 수준에서 2040년 3천원까지 낮추겠습니다.

우선, 도시가스 이상으로 수소안전에 신뢰할 수 있도록 수소 생산·저장·운송 등 전주

기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 계획입니다. 수소안전에 관한 법령과 전담기관 마련

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소경제법을 제정해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 수소 전문기업 지원, 

기술개발 및 규제개선 등 수소경제를 앞당기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습니다.

수소경제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수소탱크

물리적 폭발

수소탱크는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제조하여

수심 7천m에서도 견딥니다.

화학적 폭발

공기보다 14배나 

가벼워 누출돼도

빠르게 확산되므로

폭발가능성이 낮습니다.

수소충전소의 안전성

단위 : 만대

한국산업안전공단 위험도 평가

가솔린

1.44

1.22

1.03 1.0

LPG 도시가스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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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깨끗하고 안전한 전기를 
만들어갑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 발전소를 과감히 줄입니다

석탄발전소 설비 자체를 축소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기간에는 석탄발전을 집중적으로 줄입니다

환경을 고려한 전력제도로 탈바꿈합니다

경제급전(經濟給電)에서 환경급전(環境給電)으로의 전환

2030년까지 전력믹스를 바꿔 나갑니다

전체 설비의 60%, 발전량의 40%를 친환경 발전으로 채우겠습니다

에너지전환과 최근 한전 영업실적은 상관이 없습니다

첫째, 한전의 영업실적은 국제유가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둘째, 원전이용률은 한전 영업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셋째, 당장의 한전적자 때문에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오를 일은 없습니다

넷째, �한전공대는 한전의 미래가치와 대한민국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인재양성 사업입니다

“�탈원전 때문에 원전대신 LNG 발전량이 증가해 미세먼지가 심화됐다?”

“�출력이 불안정한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블랙아웃 온다?”

팩트체크

가짜뉴스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공약을 발표하면서 핵심 과제로 석탄발전소 감축을 꼽았습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크게 2가지 방향에서 석탄발전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는 없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대대적인 석탄발전

소 인허가에 따라 2017년 기준으로 전체 발전설비중 석탄발전소 비중이 약 1/3을 차

지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전기 생산을 위해 더 이상의 신규 석탄발전소는 필요하지 않

습니다.

이와 함께 30년 이상된 노후석탄발전소는 조기에 폐쇄할 계획입니다. 서천 1·2호기, 

영동 1·2호기 등 4기는 이미 폐지하였고, 삼천포 1·2호기 등 남아있는 6기에 대해서

도 당초 폐지시점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신규 석탄발전 
인허가

2008년 ~ 2013년

15기

2013년 ~ 2017년

7기

2017년 ~ 현재

0기

노후 석탄발전
조기 폐쇄

2017.7

서천1-2

2019.1

영동1-2

4기 폐지

2020.4

삼천포1-2

2021.1

호남1-2

2022.5

보령1-2

6기 조기폐지 예정

석탄발전소를 친환경 연료인 LNG 발전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계획중이거나 운영중인 석탄발전소 6기(당진에

코 1·2호기, 태안 1·2호기, 삼천포 3·4호기)를 LNG로 전환하기를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LNG전환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 발전소를 과감히 줄입니다

석탄발전소 설비 자체를 축소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기간에는 석탄발전을 집중적으로 줄입니다

우선 정부는 대통령 업무지시 3호를 바탕으로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화발전소 8곳

을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일시적으로 가동 중단하였습니다. 이듬해인 2018년부터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5기를 대상으로 미세먼지가 심한 봄철기간 4개월(3∼6월)간 가동 

중단기간을 늘려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둘째, 석탄발전소에 대한 예방정비를 봄철에 집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봄철에도 노후석탄발전소 4기 가동중단과 함께 나머지 석탄발전소중 48기에 대

한 예방정비를 실시함으로써 봄철에 석탄발전의 가동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고농도 미세먼지 경보가 발생하게 되면 석탄발전소의 출력을 일제히 줄이는 ‘상

한제약제도’를 2019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15회에 걸쳐 석탄발전 상한제약

이 발령되었고, 대상 발전소도 당초 40개에서 전체 석탄발전소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유황탄 사용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입니다. 

초미세먼지 유발 요인은 다양하지만, 석탄발전소 초미세먼지의 3/4 가량은 황산화물

(SOx)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봄부터는 일반탄 대비 황 함유량이 절

반 수준인 저유황탄 수입을 늘려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석탄발전소 정비를 봄철에 집중해 

총 60기 중 48기의 가동을 멈춥니다

미세먼지 심한 날에는 석탄발전소 

출력을 80%로 제한합니다

봄철에는 저유황탄을 사용하여 미세먼지 

주범인 황산화물 배출을 줄입니다
S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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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급전이란 전기를 공급할 때, 연료비 등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원자력이나 석

탄발전부터 먼저 전기를 생산하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발전 과정에 발

생하는 환경 비용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급전 우선순위를 정할 때 환경성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먼저, 석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환경비용이 LNG보다 2배 많다는 점을 반영하여 2019년 4월에 석

탄과 LNG에 부과되던 세율을 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종전에는 석탄에 붙는 세금이 

LNG보다 2.5배 쌌지만, 이제는 LNG보다 2배 비싸게 되었습니다.

환경을 고려한 전력제도로 탈바꿈합니다

경제급전(經濟給電)에서 환경급전(環境給電)으로의 전환

또한, 2019년 7월에는 탈질비용 등 환경개선비용을 급전순위에 반영하였고, 온실가

스 배출권 비용을 급전순위에 반영하는 방안도 2019년말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탈원전 때문에 LNG 발전이 증가해 

미세먼지가 심화됐다?”

팩트체크 1

LNG 발전소의 초미세먼지는 더욱 줄여나가겠습니다.

LNG 발전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2배 강화하고, 도시 인근의 노후 LNG 발전소

의 성능·환경설비도 대폭 보강할 계획입니다.

가짜뉴스

첫째, LNG 발전량 증가는 사실이지만, 탈원전 때문에 늘었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LNG 발전이 증가한 것은 크게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선, 2018년 원전정비 일수가 늘어나면서 LNG발전이 늘었습니다. 

원전정비는 과거 부실공사로 인해 철판부식과 같은 결함이 발견되어 2016년부터 국민 

안전을 고려해 점검과 보수를 늘린 결과이므로 탈원전과는 무관합니다.

또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봄철에 석탄발전을 줄이면 당연히 LNG 발전이 증가합니다.

이것 역시 탈원전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둘째, LNG 발전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석탄발전의 1/8 수준입니다.

LNG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초미세먼지
(PM2.5)

(단위: kg/MWh)

천연가스재생에너지

0
석탄

×8배

0.015 0.12

질소산화물
(NOx)

(단위: kg/MWh)

0
천연가스재생에너지 석탄

×1.7배

0.171 0.291

제세부담금 조정

발전연료
개별 

소비세

수입 

부과금
관세 합계

유연탄 36 → 46 - - 36 → 46

LNG 60 → 12 24.2 → 3.8 7.2 91.3 → 23

미세먼지 환경비용
단위 : 원/kg■ 황상화물 비용

■ 질소산화물 비용

■ 초미세먼지 비용

유연탄

LNG

40.3

3.3

35.9 3.4

42.5 2.0

구분 

(원/kWh)

탈질

약품

탈황

약품

탈황

용수

탈황

폐수처리

기타 

세금

석탄폐기물

처리
합계

유연탄 0.19 0.16 0.06 0.05 0.03 0.39 0.88

LNG 0.06 - - - - - 0.06

환경개선 비용 반영내역(유연탄 0.88원/kWh, LNG 0.06원/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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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의 전력믹스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

르면 전체 발전설비 중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이 60% 이상을 차지할 전망입니다. 

2017년에 석탄의 1/3 수준인 재생에너지 설비를 태양광, 풍력 중심으로 지속 확충해 

나간다면 2030년에는 석탄의 1.5배를 상회할 전망입니다. 반면 석탄과 원전은 35%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친환경 에너지(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은 총 발전량의 40%까지 높아집니다. 석탄발전

은 2017년 전체발전의 45%를 차지하고 있지만, 노후석탄 조기폐지, LNG 전환 및 환

경급전을 통해 36% 수준까지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는 3020 계획을 착실

히 추진해 2030년 발전비중의 20%를 맞춰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미세먼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하기 위해 석탄발전에 대한 보다 과감한 감축과 친환경 발전 비중을 더욱 늘려나간다

는 방침입니다.

“�출력이 불안정한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블랙아웃 온다?”

팩트체크 2

재생에너지 발전이 많은 선진국에서 재생에너지 출력 변동성 때문에 블랙아웃이 발생한 사

례는 없습니다. 출력 변동성 문제를 해소하는 안전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늘어날 재생에너지에 대해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LNG, 양수발전 등 전력을 빨리 생산할 수 있는 유연설비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재생에너지 출력 변동성에 대비할 수 있는 LNG 

3.2GW, 양수발전 1.4GW를 반영한 바 있습니다. 

둘째, 재생에너지는 피크 기여도 만큼만 설비용량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출력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가 피크시간에 출력하는 전력량

을 설비용량 전체가 아니라 15% 정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종합 관제시스템을 2020년까지 완료 목표로 구축 중에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인데, 재생에너지 발전에 관한 실시간 계측과 제어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측력을 높여간다면 출력 변동성에 따른 불확실성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

2030년까지 전력믹스를 바꿔 나갑니다

설비의 60%, 발전량의 40%를 친환경 발전으로 채우겠습니다

설비용량, 발전량 비중

2017 19.3% 31.6% 31.9% 9.7%

7.5%

2030 11.7% 23.0% 27.3% 33.7%

4.3%

설비용량

2017 30.3% 45.4% 16.9% 6.2%

1.2%

2030 23.9% 36.1% 18.8% 20.0%

1.2%

■ 원전     ■ 석탄     ■ LNG     ■ 신재생     ■ 기타

발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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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당장의 한전적자 때문에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습니다. 넷째, 한전공대는 한전의 미래가치와 대한민국의 에너지 신산
업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인재양성 사업입니다

국제유가와 한전의 영업이익을 비교해 보면 정확하게 반대로 움직입니다. 국제유가

가 상승하면 영업실적이 나빠지면서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하면 적자가 발생합니

다. 2018년에 발생한 적자는 2017년말부터 크게 오르기 시작한 국제유가 때문입

니다.

	 '01					     '06		  '08		  '10		  '12					     '17	 '18

94.29

-27,981 -10,205
-8,179

41.25

-2,080

105.87 109.06 120,016

74.11

 한전 영업이익(억 원)
 두바이유(USD/배럴)

한전 영업실적과 국제유가

출처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한전 사업보고서(매년)),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국제 유가 상승 상승 상승

한전 영업이익 적자 적자 적자

에너지전환과 최근 한전 영업실적은 
상관이 없습니다

첫째, 한전의 영업실적은 국제유가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전기요금은 한해의 영업실적에 따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게 아니라, 한전의 중장기 재

무전망,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18년간 한전은 14번의 흑자를 기록했고, 최

근의 여름철 누진제 완화를 제외하고는 흑자로 인한 전기요금 인하는 없었습니다. 

최근 한전 적자상황에 한전공대 설립으로 국민들께서 염려하실 수 있습니다만, 세계

적인 전력회사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한전의 재무상황은 매우 양호합니다. 

아울러 한전공대는 정부 및 지자체가 함께 지원해 성공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원전이용률은 한전 영업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원전이용률은 한전 영업실적에 큰 영향 없음

출처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한전 사업보고서(매년)),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01							       '08					     '13				    '17	 '18

93.4

-27,981

원전 이용률 최고 수준 10%p 이상 낮은 수준

한전 영업이익 적자 흑자

49,532

15,189

75.5
71

 한전 영업이익(억 원)
 원전이용률(%)

지난 2008년 원전이용률은 최고 수준인 93.4%였지만,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한

전 영업이익은 큰 적자를 기록했고, 2013년에는 원전 납품비리로 인해 원전이용률이 

75.5%로 떨어졌지만, 국제유가가 떨어지면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였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원전이용률은 10년전에 비해 10%p이상 낮은 80% 

남짓에 불과했지만, 저유가 상황을 맞아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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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중한 에너지,  
잘 쓰는 것이 답입니다

에너지효율, 얼마나 중요할까?

경제와 안보, 환경을 위해 에너지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에너지효율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 에너지 원단위는 OECD 36개국 중 33위로 꼴찌 그룹에 속합니다

선진국에서는 경제가 성장해도 에너지 소비는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향상이 에너지전환의 지름길입니다

에너지의 60% 이상을 소비하는 산업부문 효율혁신이 핵심

개별보다는 공동체·시스템 차원으로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EERS) 등 제도 혁신

효율향상으로 2030년 에너지소비는 14.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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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로부터 수입합니다.
2017년 우리나라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는 무려 94%에 달합니다. 에너지 수입액은 

약 1,100억불인데, 전체 수입의 23%를 차지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해외의존도가 

높고 수입규모도 클 수록 에너지효율은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 측면에

서 더욱 중요합니다. 

에너지수입 현황(에경硏)

구분 ’90년 ’00년 ’10년 ’17년

에너지 수입의존도(%) 87.8 97.2 96.5 94.0

에너지 수입액(백만$) 10,908 37,888 121,654 109,466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에너지 효율향상은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에너지효율 향상이 40%, 재생에너지 35%, 이산화탄소 포집 

14% 순인데, 효율 향상만큼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줄이는 근본

적인 대책이라는 설명입니다.

에너지 효율향상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입니다.
2021년 출범할 신기후 체제를 앞두고 세계 각국은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한 과감한 

소비감축 목표를 세우고 실행중입니다. 대표적으로 독일과 프랑스는 2050년까지 에

너지소비를 50%까지 감축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에너지효율, 얼마나 중요할까?

경제와 안보, 환경을 위해 에너지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에너지효율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OECD 36개국 중 33위로 꼴찌 그룹에 속합니다

에너지 원단위는 ‘일정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데 소모되는 에너지의 양’을 의미합니

다. 에너지 원단위가 높다는 것은 동일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

요하다는 뜻이므로 결국, 에너지 소비가 비효율적이라는 뜻입니다. 

2017년 우리나라 에너지 원단위는 미국의 2005년과 비슷하고, 독일, 일본의 2000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우리나라 에너지 원단위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등 효율향상 속도가 뒤쳐지고 있는데,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심각성

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00 '05 '10 '15 '17 p

주요국 에너지원단위(TOE/천$) | 추이(IEA)

 한국

 미국

 일본

 독일
0.193

0.171

0.166

0.156 0.159

0.123

0.131

0.148

0.161

0.179

0.086

0.091

0.102

0.112

0.115
0.089

0.088

0.111

0.117
0.123

주요국의 에너지원단위 변화 추이

주요국 에너지소비 감축목표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 �’50년까지 

 50% 감축

▶ �’30년까지 

 0.5억KL 감축

▶ �’20년까지  

 18% 감축

▶ �’30년 20% 이상, 

’50년 50% 감축

*독일은 1차에너지 기준, 일본,영국,프랑스는 최종에너지 기준
*기준연도 : 독일 ‘08년, 일본 ‘13년, 영국 ‘07년, 프랑스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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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는 경제가 성장해도 에너지 소비는 줄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GDP가 증가하면 에너지 소비량도 증가합니다. 그런데 주요 선진국은 지

속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최근에는 GDP가 증가해도 에너지소비는 감소하는 ‘탈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에너지효율 덕분에 독일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도 실제 소비자가 부

담하는 전기요금은 크게 증가하지 않아 에너지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와 대형 차량 보급 등으로 산업, 수송, 건

물 각 부문별로 에너지효율 개선이 정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에너지전환로드맵,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생에너지 3020 전략,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이어 2019년 8월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발표하면서 에너지 수요 

및 공급분야에 걸쳐 에너지전환에 관한 큰 골격을 마련하였습니다.

에너지 효율 향상이 
에너지전환의 지름길입니다

에너지의 60% 이상을 소비하는 산업부문 효율혁신이 핵심

개별보다는 공동체·시스템 차원으로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

특히,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효율향상이 효과가 큰 만큼, 중

소·중견기업 대상으로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지원을 확대합니다. 아울러 5년

간 약 5% 에너지효율 개선을 목표로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를 도입하고, 목표달

성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부담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적극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개별 기기를 넘어 산업단지, 아파트단지, 교통시스템 등 공동체 단위로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합니다. 분산전원,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통합관제센터 등을 갖춘 ‘에너지 고

효율 산업단지’는 반월·시화 산업단지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20개소를 만들 계

획입니다. 

노후 아파트 단지와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을 대폭 개선하는 에너지 리

빌딩(rebuilding)도 확산됩니다. 건물 옥상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해 공용전기요

금을 절감하는 프로그램도 포함합니다. 

우리나라의 분야별 에너지효율 미흡사항

산업

 2010년 이후 정체

석유·화학, 1차 금속(철강) 등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원단위 개선부진

2000년

100(기준)

70

2010년

68

2017년

2014년 이후 정체

상업·공공 건물부문의 원단위 개선이 

주요국 대비 미흡한 수준

건물

2014년 이후 정체

차량 대형화 등으로 평균연비 개선 미흡

수송

2000년

0.032

0.022

2014년

0.022

2016년

* 에너지소비량/‘서비스업 부가가치’ (TOE/천$, IEA)

2012년

17.0 km/ℓ 16.8 km/ℓ

2017년

국가별 GDP 및 1차에너지 소비 변화(IEA)

한국

'00 '17

188

295

1.9

1.0

미국

'00 '17

2,274

2,137

17.3

1.0

독일

'00 '17

337

314

3.6

2.9

일본

'00 '17

518

429

4.8

4.2

 GDP(조$, PPP기준)

 Energy(백만TOE)

선진국의 탈동조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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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급사업자에게 에너지 절감목표를 부여하여 고효율 설비 

보급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제도’는 기술발전을 고려해 등급기준

을 매 3년마다 갱신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편합니다.

또한,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산업·일반용 수요관리형 선택요금제 등 피크수요 관리를 

위한 선택형 요금제도도 확대됩니다.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EERS) 등 제도 혁신

효율향상으로 2030년 에너지소비는 14.4% 감소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에너지효율 대책을 통한 에너지소비 감축량은 총 29.6백만 

TOE으로 4인 가정 기준 2,200만 가구 또는 중형 승용차 4,000만대의 1년 소비량과 

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에너지 수입액 10.8조원 절감과 에너지 효율분야 일자

리 약 6.9만개 창출도 기대됩니다.

효율혁신 전략에 따른 에너지 수요 감축 전망

'30년'17년

175.3
(목표수요)

14.4%
감축

204.9
(기준수요)

효율 향상

단위 : 백만TOE

176

60


